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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황분석리포트

10월 글로벌 원료 및 철강 가격 현황

1. 10월 글로벌 원료 및 철강 가격 현황 : 철광석 하락 조정, 철스크랩 회복 국면   
                                 철강재 중국 강세 (견조한 수요, 당산시 감산)
2. 철광석 : 철강 수요 동시 증가, 수급 타이트…원료탄 中·濠 갈등 ‘급락’
3. 철스크랩 : 국내외 강보합…1개월 하락 이후 회복 국면
4. 철강재
 - 국내 열연 철근 보합 유지, 하락 압력…형강은 국산 2만원 수입산 1만원 하락 
 - 해외 중국 강세 전개 4분기 안정 추세 예상…견조한 수요, 당산시 감산



◆ 철광석

철광석 하락조정 수요 견조…원료탄 中·濠 갈등 급락
자동차 등 ‘산업회복’ 글로벌 철강수요 ‘동시증가’ 수급 ‘타이트’

▲ 원료 및 쇳물구매원가 현황

철광석 시장 환경
- 중국 당산지역 감산 10월~내년 3월 : 철광석 하락조정
  중국 수요는 견조하게 유지 전망



- 글로벌 고로사들의 재가동 11월까지 단계적
- 동남아 수요 호조 지속 전망 : 베트남 중심 원료 소비 증가 시기

※ 원료탄은 중국 정부는 국영 철강 및 발전 회사에 호주산 금지 조치. 
  구두 통보로 명확한 방침은 시장에 전달되지 않았지만, 
  중국의 호주산 수입이 감소할 것이란 불안감은 가격 하락에 영향

중국의 조강생산량 추이 및 철광석 수입 
9월 조강생산량  9256만 톤 5개월 연속 9천만톤대

철강재 생산 1억1806만 톤으로 8월 이어 2개월 연속 1억 톤대

45개 항구의 수입 철광석 재고 16일 기준 1억2200만 톤. 
8월 말 1억1900만 톤에서 300만 톤가량 증가. 브라질 공급 증가 추세 수급 완화 전망



◆ 철스크랩

국내외 강보합…1개월 하락 이후 회복국면
동절기 발생량 감소 재고확보 시즌…보합전망 급등가능성 염두

▲ 국내 동향

현대제철 동국제강 국내 가격 인하 vs 대한제강 포스코 세아베 등 관망

- 현대제철 19일부터 전등급 1만 원 인하
- 동국제강 24일부터 인천공장 1만 원 인하 예고
  → 하락국면을 반영했다기보다 재고확보 및 감산 등에 따른 수요감소가 배경
- 대한제강 한국철강 등 영남권, 포스코 세아베스틸은 동결 관망
  → 영남권 타이트한 수급 지속…포스코 세아베는 자동차 등 수요회복 증산기조

※ 현대제철 구매 가격 (인천공장 어음기준)
생철A 32만 원 중량A 31만 원 경량A 26만5000원 선반설A 26
→ 19일부 1만 원 인하 적용한 가격. 시장 가격 하락에는 영향이 미미함

▲ 수입 동향
- 현대제철 러시아 A3 281달러 계약, 2만 톤
  추석 이전 고가 계약(8만 톤, 303달러)에 따른 만회 차원의 성격이 짙음. 
  시세와는 상관관계가 미약. 
※ 현대제철은 러시아 공급사에 계약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고가 계약분에 대한 배선을 하지 
않겠다는 엄포를 놓음. 러시아 공급사 입장에서도 동절기 이전 판매를 최대로 늘려야 한다는 



부담이 상호 작용한 것으로 분석.

- 일본 가격 : 1개월 하락에서 상승 회복국면으로 전환
  세아베스틸은 19일 수입입찰 실시 
  최조 비드 가격 신다찌(생철) CFR 3만2500엔, HS 2만2000엔.
  
※ 업계에 따르면 최초 비드 가격보다 500엔 추가로 인상한 것으로 알려짐. 
  일본은 동남아 수요 증가를 배경으로 하락에서 강보합으로 전환
  일본 고로사들의 수요 증가로 고급 등급 공급은 타이트함
현재 H2 오퍼 가격은 동남아 기준 FOB 2만8000엔. 최고 2만9000엔까지 상승압력

- 터키 수입 가격 회복세
  대형모선 HMS No.1&2(8:2) 287달러 수준
※ 동절기 재고확보 차원 구매 지속 예상. 미국 동부지역 발생량 감소추세 진입 예상

글로벌 고철 가격은  현재 회복국면 평가. 
상승 가능성은 아직 보수적인 입장이 많음. 
반면 저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철강 및 수요산업의 동시다발적 회복 및 동절기 발생량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예상치 못한 
급등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연초 해외 가격 급등 가능성은 4분기 내 조기상승국면으로 진입,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HOT ISSUE

오치훈 와이케이스틸 사장 “3년내 당진 신설공장 가동”
http://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20

페로타임즈 10월19일자

와이케이스틸은 3년 내 당진 신규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다. 당진공장이 완공되면 현재 부산
공장과 통합운영될 전망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오치훈 와이케이스틸 사장은 지난주 임직원들에게 사내 그룹웨어를 통해 3
년 이내 당진 신설 공장 가동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신규 공장은 대한제강이 작년 말 매입한 충남 당진시 석문면 6개 필지에 건설된다. 매입 금
액은 391억 원 규모, 구체적인 설비 투자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와이케이스틸은 대한제강이 마련한 부지에 신설공장을 짓고, 현재의 부산공장과 통합 운영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당초 대한제강의 당진 부지 매입은 와이케이스틸 인수 이후의 로드맵을 추진하기 위한 포석
으로 업계는 해석했다.

이 같은 계획이 실행되면 대한제강이 추가적인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평택공장과의 시
너지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평택공장은 철근 직진설비인 BWS를 100억 원에 도입
하고, 기존 코일철근에 더해 일반철근을 생산할 계획이다. 

와이케이스틸 내부에서는 이미 당진공장으로의 이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내부 임직원들은 3년 이내 통합 이전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오 사장이) 
지난주 3년 이내 당진공장 설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면서 기정사실화됐다”
고 말했다.

오치훈 사장은 지난 8일 와이케이스틸 사장으로 신규 선임되고 공식 업무에 착수했다. 이어 
와이케이스틸은 통합조직운영을 통한 업무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조직개편을 시행했다. 

당진 신규 공장 건설과 통합을 염두에 둔 개편이라는 데 업계는 무게를 실고 있다. 
조직개편은 3본부 1공장 7팀 1파트로 변경, 12개 조직으로 슬림화됐다. 기존에는 1총괄 5본
부1실 19팀(2공장 5과)로 33개의 조직으로 이뤄졌다. 기존의 영업기획 · 직판 · 유통 · 부산
영업 · 광주영업팀은 영업팀으로 통합됐다.

한편 대한제강은 지난 6월 YK스틸(옛 한보철강 부산제강소) 지분 51%를 인수한다고 공식 
발표했고, 와이케이스틸은 9월 새로 출범했다.

http://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20


◆ 철강재

중국 강세 전개…견조한 수요 vs 당산시 감산

▲ 중국 내수 가격 동향 
- 중국 시장은 4분기 강보합으로 안정적인 추세 예상
- 수요산업 특히 자동차 부문의 회복은 시장 가격을 지지

※ (국가통계국 9월 실적 발표) 
  승용차 판매량 92만5000대 3% 증가
  SUV 89만3000대 22% 증가
  친환경차 13만6000대 51.1% 급증. 정부 보조금 재개

▲ 10월 중국 오퍼 가격
- 본계강철 한국향 12월 선적분 오퍼 가격 인상 (FOB)
  열연 550달러 산세 590달러 냉연 615달러 아연도 665달러

중국 상해지역 내수 가격 현황



  (일주일 전 오퍼)
  열연 535달러/산세 580달러/냉연 605달러/아연도 655달러

- 철근 한국향 오퍼 (CFR) 
  사강 : U$520(10.0mm)/510(13.0mm 이상) 
  용강 : 최초 오퍼 520달러(10.0mm) 
        이번주 수정 오퍼
        4000톤 이상 10.0mm 510달러/13~32mm는 500달러
        2000톤에서 4000톤 미만 513달러/503달러
        1톤에서 2000톤 미만 514달러/504달러

- 후판 한국향 오퍼 12월 선적분
  잉커우강철 USD 527/MT CFR Base(컴포함)  +엑스트라(비드제출시  DC가능전망)

국내 열연 철근 약보합세…형강 하락전환

철근 : 10월 2만 원 상승한 이후 하락 압력, 현재까지 보합유지
열연 : 9월 중순 이후 보합세가 유지, 하락 압력
형강 : 국산 2만 원 이상 하락, 수입산 1만 원 하락

자동차 등 제조업 생산 회복세로 판단되나, 코로나19 충격 이후 기저효과 성격이 큼
수요는 이전보다 부진한 반면 철강사들의 생산은 비교적 높은 수준에 있음
연말 하락 압력은 높아지면서 통상적인 약세 추세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음

국내 철강 주요 품목별 내수 가격


